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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쿠팡 대표가 2월 2일 진행된 공정위-유통업계-중소납품업체 간
상생협약식에 비대면으로 참여 중이다.

2일 소상공인, 중소납품업체 지원 위해 공정위-유통업계-중소납품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쿠팡, 작년보다 지원금액 약 4배 늘려 총 372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1. 2. 2. 서울 – 쿠팡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쿠팡은 오늘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 중소납품업계와 함께 2년 연속 상생협약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년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등 17개 대표 유통업계 관계자와 11개 패션 및 식품 납품업계 관계자가 참석했
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 한해 쿠팡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 3720억 원 규
모에 달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액보다 약 4배 늘어난 규모로 그만큼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먼저 쿠팡은 중소형 납품업자들에게 1000억 원 수준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 대출
이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위해 쿠팡의 신용을 담보로 약 170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쿠팡 사이트 내에서 20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 농수산물 마케팅 활동을 펼쳐 양질의 상품들이 고객들
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쿠팡에서 판매되는 중소납품업체의 리테일 상품에 대해 약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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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즉시 할인쿠폰을 수시 발행해 판매를 촉진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은 소비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납품업체,  농어축산민
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쿠팡은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2020년 4월부터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통해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제주 등 지역별 중소상공인
의 상품을 전국의 고객에게 소개해왔다. 또 배송 규모가 작은 영세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 캐리어 프로그램’, 쿠팡 음식배
달 서비스 쿠팡이츠와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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